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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후쿠지 절터 (중앙 능선) 

나라 지정 사적 

 

스후쿠지 절은 덴지 천황이 668 년에 세운 

절이라고 전해집니다. 1928 년, 1938~1939 년의 

조사 결과, 오쓰궁 서부에 있는 산의 북쪽・중앙・

남쪽의 3 군데의 능선에 사원터가 있었다는 것을 

알았습니다. 이 중앙 능선에는 크게 2 개의 건물이 

있고, 서쪽에 작은 본당이, 동쪽에는 탑이 있었다고 

생각됩니다. 탑의 기초에서는, 국보인 사리 용기가 

발견되었습니다. 

  


